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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와 생활

TV 프로그램 25일 (토)24일 (금)

현대자동차는 23일 아반떼 페이스리프
트 모델 ‘더 뉴 아반떼’의 내·외장 디자인
(사진)과 주요 사양을 공개했다.

외관은 제트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와이드해진 그릴과 볼륨감 있는 후드를
통해 강인하고 스포티한 인상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사양도 대폭 보강했
다. 안전하차 보조(SEA), 운전자 주의 경
고(DAW),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
방 교차 충돌 경고(RCCW) 등을 적용했
다. 일정 시간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
공기를 반복적으로 필터링해 정화하는
‘공기청정모드’와 라디오 등에서 나오는
음악을 검색해 제목이나 가사를 알 수 있
는 ‘사운드하운드’를 도입하는 등 편의사

양도 강화했다. 출시는 9월6일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차, 더뉴아반떼디자인·신규편의사양공개
아프리카TV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

방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 종목 ‘리그오브
레전드’(LoL)와 ‘스타크래프트2’ 전 경기
를 생중계 한다. 아시안게임에서 LoL은
27일부터 29일까지, 스타크래프트2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두 종목은 각각 아프

리카TV ‘LoL 방송국’과 ‘스타크래프트2
방송국’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LoL 결
승전은 SBS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
다. SBS는 조별 리그와 4강 경기도 2018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서 녹
화로 방송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아시안게임 e스포츠, 아프리카TV서본다

롯데리아가 3월 출시해 하루 만에 완판을
기록했던 포켓몬 스노우볼 ‘벚꽃 에디션’에
이어 24일 포켓몬 스노우볼 ‘달빛 에디션’
(사진)을 판매한다. 롯데리아 포켓몬 스노
우볼 ‘달빛 에디션’은 포켓몬 캐릭터 4종(피
카츄, 파이리, 나몰빼미, 블래키)으로 구성
했다. 야광으로 빛나는 달과 흔들면 입자가

퍼졌다가 떨어지는
글리터를 별로 표현
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리아 스노우볼
‘달빛 에디션’은
24일부터 세트메뉴

주문시 1개의 스노우볼을 9900원에, 단품
구매시 2만원에 판매한다. 원성열 기자

롯데리아, 포켓몬 스노우볼 2차 판매

비즈 포커스｜20주기 맞은 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이 만들어 가
는 것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한국을
‘무자원 산유국’으로 만들고, 정보통신
기술(ICT) 강국의 기반을 다진 고(故) 최
종현 SK 선대 회장이 26일로 타계 20주
기를 맞는다. 최 회장은 ‘늘 10년을 내다
본 기업인’으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
한 꿈을 현실로 이뤄냈다. 전경련 회장
시절인 1997년에는 폐암 투병으로 산소
호흡기를 꽂은 상황에서도 외환위기 극
복 방안을 논의하는 등 늘 국가를 걱정
했던 기업가이기도 했다.

뀫한국을 ‘무자원 산유국’으로
최 회장은 치밀한 준비와 실행력을

갖춘 ‘지성’과 ‘패기’의 기업가였다. 그
가 1973년 “선경(현 SK)을 세계 일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겠다”는 목표
를 밝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불가능
한 꿈’으로 치부했다. 당시 선경은 에너
지·화학 산업에 도전하기엔 자본과 기
술력이 부족한 섬유회사에 불과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중동지역 왕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치밀한 준비 끝에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를 인수했

고, 1983년부터는 해외유전 개발에 나
섰다. 주변에서 성공확률이 5%에 불과
하다며 만류했지만, 1984년 북예멘 유
전개발에 성공했다. 대한민국이 무자원
산유국 대열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룹 총수의 역할을 ‘미래 설계’
라고 봤다. 산업동향 분석을 위해
1984년 미국에 미주경영실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정보통신 분야를 새
성장동력으로 삼았고, 1994년 한국이동
통신 민영화에 참여해 이동통신 산업에
첫 발을 뗐다. 그 때도 주당 8만원 대였
던 주식을 주당 33만5000원에 인수하기
로 하자 주변에서 재고를 건의하는 목소

리가 많았다. 최 회장은 “앞으로 회사 가
치를 더 키워가면 된다”고 설득했다.

최 회장의 경영 DNA는 장남 최태원
회장에게로 이어졌다. 최 선대회장이 S
K를 직물회사에서 석유화학과 정보통신
을 아우르는 그룹으로 키웠다면,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 인수 등을 통해 반도체
와바이오등으로 영역 확장을꾀했다.

뀫사재 털어 인재 육성
최 회장은 늘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던

경제인이기도 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0월 폐암 수술을 받았음에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

을 만나 비상조치를 호소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자원 빈국이지만 인재가 많으면 얼마
든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
신을 가지고 인재를 키우는데도 앞장섰
다. 1974년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한국고
등교육재단은 44년 동안 약3700명의 장
학생을 지원했다. 최 회장은 타계 직전
“반드시 화장하라”라는 유언을 남겨, 장
례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SK그룹은 최 선대회장 20주기를 맞
아 24일 서울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경영철학을 재조명하는 행사를 가진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살림살이어려운시대…그분이그립습니다
준비·실행력 탁월…인재제일주의
직물회사를석유화학그룹으로육성
투병중에도나라미래걱정한어른

10년을 내다본 기업인으로 평가받는 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타계 20주기를 맞아 SK그룹은 24일 서울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경영철학을 재조명하
는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최종현 선대 회장의 생전 모습. 스포츠동아 DB


